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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4. 26.(수) 08:00

“대한민국은 동맹에 신의를, 용사에 예우를 다합니다”

한덕수 국무총리, 한미동맹 70주년 맞아
연평해전‧천안함 용사 유가족 초청
韓美 군악대 협연 호국음악회 관람

-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…韓美 군악대·의장대·합창단 협연
- 故 황도현 중사 부친, 故 윤영하 소령 동생 등 용사 유족 초청
-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, 한미동맹 의미 새기는 자리

□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26일(수) 오후 7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

에서 연평해전‧천안함 용사 유족 38분을 모시고 한미동맹 70주년, 

건군 75주년, 충무공 이순신 탄생 478주년을 기념하는 ‘대한민

국 해군 호국음악회’를 관람한다.

 ㅇ 음악회에는 故 윤영하 소령· 故 황도현 중사(연평해전), 故 김경

수 상사·故 장철희 일병(천안함) 등 연평해전‧천안함 용사 유족들

이 참석한다. 또한 이종섭 국방장관,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

해 군(軍) 주요 인사와 주한미군 등 각국 무관단, 참전‧보훈용사, 

보훈단체, 사전 예약한 일반 국민 등 2,40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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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공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해군과 미8군 군악대의 

협연으로 이루어진다. 양국민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양국

의 결속과 호국 의지를 다지는 자리,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

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, 6‧25전쟁 참전 미군 노병

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굳건한 동맹의 힘과 자유 수호 의지를 국민

들께 선보이는 자리다. 

   * 6‧25전쟁 당시 공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우리 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

장을 받는 로이스 윌리엄스(Elmer Royce Williams, 만97세) 미국 해군 예비역 대

령도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다.

 ㅇ 美측에서도 미8군 군악대와 함께 윌러드 벌레슨 미8군사령관(Willard 

Burleson 중장), 히바드 연합사작전참모부장(Hibbard 소장)을 비롯한 주

요 군장성들과 관계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혈맹에서 가치

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, 양국간 돈독한 

우의를 내외에 과시하는 자리이다.

□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임을 언급하

고, “대한민국의 발전의 저변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어왔으며, 앞

으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”이라며 한미동맹 70주

년에 대한 축하와 함께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.

 ㅇ 또한, 한 총리가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가족분들과 장병들의 영웅적 

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뜻

깊은 시간도 마련된다. 

□ 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(46)씨는 음악회 참석에 앞서 “세월

이 흘러 어느새 전사한 형보다 제가 훨씬 나이를 먹었다”면서 “형

의 사관학교 동기 분들을 만날 때면 ‘우리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

떻게 나이 먹었을까’ 생각하곤 한다”고 했다. 그는 “편찮으신 아버

지(윤두호 예비역 해군 대위‧82) 대신 앞으로 제가 여러 행사에 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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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할 것 같다”면서 “아버지께서 ‘나라에서 불러주면 고마운 것 아

니냐. 다른 생각 말고 불러주시면 반드시 참석해라. 안 가면 안 부

르고, 그러면 잊혀진다’고 하셨다”고 했다. 윤씨는 “나라를 지키다 

숨진 분들에 대한 예우는 좌우 상관없이 똑같은게 바람직하다”면

서 “외국처럼,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국

가가 똑같이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”고 했다. 

 ㅇ 故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(77)씨는 “아들이 생각나면 전쟁

기념관에 자주 들르는데, 할머니들이 손주들 손 잡고 와서 참수

리 357호정을 둘러보며 배를 쓸어보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

는다”면서 “‘아들이 잊히지 않았구나’ 싶고, ‘어린아이들이 역사

에 대해 배우고 있구나’ 싶기 때문”이라고 했다. 그는 “친구들이 

제게 ‘여태까지 아들을 생각하느냐’고 하는데, 20년이 지나도 부

모는 아들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설움이 있다”면서 “안보를 놓고 

정쟁을 벌이는 정치인들에게 ‘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’ 묻고 

싶다”고 했다. 황씨는 “최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다녀와 아내

와 ‘유족을 위로하는 행사가 됐다’는 얘기를 나눴다”면서 “이번 

호국 음악회도 연평해전이 잊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”고 

했다. 

□ 한편, 이번 호국음악회는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인 박칼린 감독이 

총연출을 맡았으며, 한국 해군과 주한8군 군악대‧의장대 외에도 해

군 홍보대, 쇼콰이어 하모나이즈,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, 뮤지컬팀 

온스테이지, 초청가수 소향 등이 출연하고 조수빈 전(前) KBS 아

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참석한 일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 것으

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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